
건강한 성평등 문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문화예술×성평

등 네트워크 인 제주 (www.2020

aceinjeju.com) 사업으로 상상창고

숨(대표 박진희)이 펼치는 성평등

문화 틔움 31 프로젝트 다.

이번 프로젝트엔 전국에서 활동

하는 여러 장르의 예술인 31팀이 하

루에 하나씩 1분 분량의 영상 작품

을 유튜브(https://youtu.be/

ZTu4rOHMVZA)에 올린다. 10월

31일 변금윤 작가의 예고편을 시작

으로 강술생, 고보연, 김선영, 김신

숙, 김은미, 디템포, 문재웅, 민경언,

문효진, 박순동&김도형, 박주영, 배

효정, 성애바, 아우름 in JEJU, 여

상희, 연미, 연정, 이경식, 이샛별,

이연숙, YOYOJIN, 예술공간오이,

전리혜, 전찬영, 제주갑부훈, 정유

진, 정하영, 홍민아, 현유정,

TOPIC, 2020 A.C.E가 참여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불평등

을 극복하는 예술 활동, 혐오와 차

별 없는 일상을 향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를 위한 예술연대 목소리 등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작품은 2021년 1월 31일

까지 공유된다. 진선희기자

제주 유배인 충암 김정의 적거 터를

바로잡고 이를 제주 유배문화를 상

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학회(회장 정

광중)가 주최하고 한라산생태문화연

구소(이사장 김찬수)가 주관한 충

암 김정 유배 500년 학술세미나 자

리에서다.

지난 30일 제주대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라일보 편집국장, 논설

실장을 지낸 강문규 작가는 충암 김

정의 적거지 복원 활용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유적지 표석을 세

우는 데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이

해를 구하려 한다 며 새 적거 추정지

로 제주시 중앙로 13길 26-5(일도1

동 1486-6) 내팟골 일대를 제시했

다. 이는 제주풍토록 에 나온 내가

거처하는 곳은 제주성 동문 밖 반리

떨어져 있는 금강사 옛 절터에 있다

에 근거한 것이다.

강 작가는 현재 폐가가 된 해당 토

지는 300여 평방m 정도이고, 토지 주

변 여건도 열악해 매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적거지 복

원이 이루어진다면 보존 관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앞서 김일우 제주역사문화나눔연

구소장은 충암의 제주풍토록 다

시 읽기 주제 발표에서 제주풍토

록 이 지닌 사료적 가치에 주목했다.

김 소장은 제주의 기후, 가옥, 신앙,

제주어, 풍속, 민정, 지형, 토산, 서식

동식물, 형승, 유배생활로 꾸며진

제주풍토록 은 김정이 제주에서 유

배살이를 하면서 직접 체험하거나,

혹은 얻은 견문의 사실에 근거해 썼

다 면서 최초의 제주풍토지이자 16

세기 전반 제주의 실정이 생생하게

담긴 데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김

정은 성리학적 소양이 깊고, 사후에

도 유림으로부터 추앙될 만큼 그 사

상에 투철한 인물이었다. 반면 제주

는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적 이념이

사회문화로서 규범화가 덜 진척된

곳이었다 며 이에 김정은 자신의 주

관에 근거해 16세기 전반 제주의 실

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 면도

있다 고 덧붙였다.

충암 김정, 그는 누구인가? 에 대

해 발표한 홍기표 국사편찬위원회 사

료조사위원은 지금까지 제주 유배인

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며 지속적인 유배인 전

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제주도와 (사)제주종교지도자협의

회(이사장 이상구 목사)가 공동 주

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화

콘서트 가 11월 2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과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

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진은 개

신교 제주CBS아가페 중창단, 원불

교 제주원음 중창단, 천주교 펠릭스

중창단, 불교 부르나 스님 중창단,

탐모라솔리스트 앙상블이다. 비대면

무관중 공연으로 유튜브 채널 와랑

와랑 제주 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

의 710-3206~8.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마을이 품

고 있는 노지문화 콘텐츠화 사업에

참여할 서귀포 지역 마을을 이달 4일

까지 모집한다.

마을이 보유한 돌, 바람, 물, 퐁낭,

의식주, 목축, 신화, 역사, 해녀, 민

요, 당, 제주어, 동식물, 돌창고, 곶자

왈, 감귤 등 유 무형의 자산을 콘텐

츠화하려는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red

7829@gmail.com)이나 방문 접수하

면 된다. 문화도시서귀포 블로그 등

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선정 마을에

는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

원한다. 문의 767-9505.

제주시와 제주4 3평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이 이

달 7일 오후 5시, 8일 오후 4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현기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순이삼촌 은 최정훈씨가 작곡했

고 성악가 강혜명, 강정아, 김주완,

김신규, 박경준, 윤한성, 양석진, 김

광정 등이 출연한다. 지휘는 정인혁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현장 관람은 초대권을 소지

해야 한다. 초대권은 3~4일 오후 2~5

시 아트센터에서 배부한다. 온라인

공연은 유튜브채널 와랑와랑제주

에서 볼 수 있다. 문의 728-1509.

문 화2020년 11월 2일 월요일8

(8)도시재생 상생모루

칠성로 시작되는 곳에 원도심 쉼터

상생모루 전경. 밤이 되면 외벽 초성이 불

을 밝힌다.
1층에 도시재생 정보 등을 안내하는 홍보

물이 전시되어 있다.
1970년 준공된 오래된 건물의 흔적을 만

날 수 있다.
원도심 사람들은 물론 도민 누구나 쉼터

로 이용할 수 있는 1층 라운지. 흑백 사진 등

에 담은 원도심 옛 사진전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칠성로길 1. 그곳에서 칠성

로가 시작된다. 옛 제주감귤농협

건물에 들어선 도시재생 상생모

루 다. 맑은 날, 상생모루에 오르면

바깥 풍경 너머로 원도심이 걸어온

지난 시간이 다가온다. 관덕정, 제

주목관아, 우체국이 이웃해 있고

북쪽으론 제주북초등학교가 자리

했다. 제주도 1호 란 수식어가 붙

는 공간들이 그 주변 칠성로, 한짓

골에 모여있다. 골목골목엔 그보다

더 많은 사연들이 배어있을 것이

다. 상생모루만 해도 1970년 완공

해 제주실업주식회사, 대정기업주

식회사가 썼고 1991년 제주감협으

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는 상생모루 명칭은 공모를

거쳐 지어졌다. 서로 북돋으며 살

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을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하자는 의미가 담겼

다. 모루 는 대장간에서 달군 쇠

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를 일컫는다.

상생모루는 도시재생 지역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제주

도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12㎡ 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

주감협 건물을 19억3500만원을 들

여 매입했고 15억여원을 투입해 리

모델링했다. 건물 3층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입주해있지만 상생모

루는 모두 를 위한 공간을 꿈꾼다.

원도심 사람들만이 아니라 필요한

도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한다.

1층에는 도시재생 정보를 안내하

는 홍보관이 있고 제주책방, 케왓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이 생겨

난 공간 모형도 설치됐다. 원도심

답사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방문

객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라

운지도 꾸몄다. 동문로터리, 탑동

등 흑백화면에 담긴 원도심 사진은

상설 전시되고 있다. 2층은 크고 작

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등으로 이

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재생

센터는 이곳에서 청소년 원도심 인

문학아카데미, 원도심 연계 진로

직업 체험교육, 청소년 미래대응

교육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4층엔 소규모 교육프로

그램에 맞춤한 공간이 갖춰졌다.

지하 1층 다목적 강당도 교육 회의

실로 빌려 쓸 수 있다.

작년 12월 상생모루의 문이 열린

이래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활동가

통합 워크숍, 어린이놀이교실 교육,

도민 디자인 교실, 인문학 강좌 등이

이어졌다. 얼마 전 상생모루를 찾았

을 때는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

육 이 한창이었다. 도시재생지원센

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포함 원도

심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교육이 꾸준하다.

근래엔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가 생상모루에 둥지를 틀면서 앞으

로 이 공간을 거점으로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다

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 초등학

생을 연중 모집해 상시 또는 일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밤이 되면 상생모루 초성이 불을

밝히는 이곳을 변화영 제주도시재

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

사업지 내 여러 시설과 가능을 복

합화한 앵커 시설 로 소개했다. 변

사무국장은 도심의 사랑방처럼 누

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 이라면서

도민들이 이 공간을 아끼고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글 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충암 적거 터 복원 유배문화 공간으로


